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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인식은 차츰 커져 가고 있

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도입은 여전히 충분치 못

하다.1) 2011년 말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련의 충격적인 보도는 

학교 내 구성원들이 겪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2)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2012년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외견

상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나,3) 

단순히 감시와 처벌만으로 이러한 집단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문

제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학교폭력의 원인과 결과 모두와 밀접한 연

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를 주로 보인다면,4) 이로 인한 피해 학생

들은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주로 경험하며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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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자살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4-6) 그러나, 임상

적으로 볼 때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다른 상황

에서는 가해 행위나 비행 등의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고, 가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 이면에 뿌리 깊은 내재화 문제들이 존재하

는 경우들이 흔하여서, 결국 학생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해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

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006년 1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도

모하는 ‘학생정신건강 검진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외 다양한 학

교기반 선별사업 및 연계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7) 이러한 사업

들은 형태와 주안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 집

단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되어 ‘유용하다’고 불릴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

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러

한 정신건강증진 모델의 형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어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대처법을 포함하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영국의 Fonagy 등8)에 의해 제시된 정신화(menta-
lization) 개념이다. Fonagy 등8)은 정신화를 ‘자신과 타인의 감

정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

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출생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가운

데 개발되며, 정신화하기(mentalizing) 능력의 부족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결과를 낳게 되며 나아가 집단 내의 갈등, 폭력 등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Fonagy 등9,10)은 이에 정신화에 기반을 둔 평화

로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Creating a Peaceful School Learning Environment(CAPS-

LE)이라고 명명한 학교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 결

과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 일정을 할애하여 

시행되는 것보다는, 학교의 일상에서 보다 공감적인 환경을 조

성하고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며, 학생 개개인이 학교 외부의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정신화 

기반의 이러한 프로그램의 좋은 성과에 기인하여, 본 연구자

들은 집단의 정신화 증진이 집단 내 부정적 상호작용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정신병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아래 정신화

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장기 프로

그램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의해, 우

선 시범적인 단기 집단 프로그램의 형태로 정신화 개념을 기반

으로 한 12회기의 청소년용 정신화증진 프로그램(Mentaliza-
tion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Community Mo-
del, MIPAdo-CM)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11)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 후 연구자, 참여 학교 관계자, 프로그램 진행자 및 자문위

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기당 12회기 프로

그램 진행조차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

고, 12회기 프로그램을 행사성으로 1회에 걸쳐 시행하는 것보

다는 단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이 학

교 현장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프로그

램의 단축형인 6회기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방      법

1. 단축형 청소년용 정신화증진 프로그램(Table 1)

문헌검토 및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에 의해 개발

된 12회기 프로그램(MIPAdo-CM)의 단축형인 6회기 프로그

램 MIPAdo-CM-S를 추가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MIPA-
do-CM-S는 6회기로 구성된 단기 프로그램으로서, 앞서 개

발된 MIPAdo-CM과 동일하게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

Table 1. Overview of MIPAdo-CM-S

Session Title Goal/Activity
1 What is MIPAdo-CM-S? Baseline scale

   Introduction of the main philosophy of the program
2 “I feel- / You might feel-” Recognition of self and others’ emotion
3 “I’m so sorry, I did not know how you felt.” Thinking of others’ position
4 “I can say ‘NO.’” Expressing the opposite opinion to a wrong situation and 

   rejecting a unreasonable demand
5 “I like you because-” Expressing the good points of your friends
6 Good Bye, MIPAdo-CM-S Post-treatment scale

A farewell party and closing the program
MIPADO-CM-S : Mentaliz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Community Model-Sh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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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2회기 프로그램의 각 회기 중 선별된 6회기로 구성된 것으로, 

1) 프로그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수적으로 전달되

어야 하는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지 2) 진행자가 평가하기에 

회기의 완성도가 우수한지 3)학생들의 반응도가 높은지 등에 

대해 연구자와 진행자가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6회기를 선별하

였다. 구성 내용은 정신화의 기본 개념 이해와 사전평가 척도 시

행(MIPAdo-CM의 1회기), 나와 타인의 감정인식(MIPAdo-CM

의 3회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MIPAdo-CM의 4회

기), 문제 상황에서 반대의사 표현하기(MIPAdo-CM의 6회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갖기(MIPAdo-CM의 8회기), 정

신화 과정의 평가 및 확인(MIPAdo-CM의 12회기)의 6회기로 구

성하였다. 진행은 본 연구자들에게 훈련 받은 진행자(program 

leader)들이 담당하며, 담임교사들이 보조진행자(program as-
sistant)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회기는 MIPAdo-CM

과 동일하게 소개 및 목표 설정(10분), 활동(20분), 토의(15분)

의 4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개 및 목표 설정 단계에는 진

행자가 각 회기의 목적 및 진행 방식을 소개하며, 회기에서 지

시하는 자리 배치 또는 상황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 활동 단계

는 회기의 실제 과제가 진행되는 시간으로, 매 회기의 과제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시만 주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행

된다. 학생들은 과제에서 논의되고 공유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다. 토의 단계는 활동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발

표하는 시간이다. 각 회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 : 정신화의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떠

한 것인지 진행자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여주는 시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척도를 시행한다.

2회기 : 나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진행자

가 먼저 화가 난 아이의 상황을 들려준 후, 등장인물의 행동의 

원인이 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각

자가 겪은 속상한 사건에 대해 기록한 후 종이를 통에 모은다. 

진행자가 종이를 꺼내어 읽으면, 듣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어

떤 느낌이었을지를 생각해서 이야기해 본다.

3회기 : 타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이해해 본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 대한 상황을 들려주거나 역할극 형태로 제시한 후, 각

각의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지 이야기해 본다. 서로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

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본다.

4회기 : 싫은 상황에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싫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

고, 원하지 않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너의 의도

를 이해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

록 해본다.

5회기 :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를 적절

히 표현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칭찬에 대해 어떤 느

낌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6회기 : 진행자가 그간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전달해 주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드는 느낌을 담은 짧은 문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진행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

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성

한 문장을 발표한다. 사후 척도를 시행한다.

6회기 프로그램은 12회기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활동 타임

에 대그룹을 모둠별로 분리하는 형태 대신 처음부터 소그룹으

로 진행하였다. 이는 단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

다. 즉, MIPAdo-CM의 경우 한 학급을 3개 모둠으로 분리하

여 같은 교실에서 활동을 진행한 뒤 3개 모둠이 다시 함께 전

체 토의시간을 갖는 형태였지만, MIPAdo-CM-S의 경우 특별

한 소그룹 활동이 없는 회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한 학급

을 3개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기 독립된 공간에서 프로그램

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대상

1) 시범 학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천을 받아 기존 학생정신건강 시범 사

업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대한소아청소

년정신의학회에서 프로그램 참여 모집 공문을 발송하여, 서울

시 소재 B 중학교를 시범 적용 학교로 선정하였다. B 중학교 남

녀 혼성반인 4개 학급의 133명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학급의 선정은 무작위에 따랐다.

2) 진행자 선정

진행자는 MIPAdo-CM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MIPAdo-CM-S를 위한 2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4년제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 과정의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학생들로, 프로그램 진행자로 자원하

여, 면접 결과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사람들이다.

3. 효과 측정 도구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는 앞서 시행한 12회기 프

로그램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 정신건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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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검사 수정판(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

Revised, AMPQ-R),12) 공감적 이해도 검사(Emotional Empa-
thy Test),13-15) 또래공격성 검사 척도(Peer Aggression Scale),16-18)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검사 척도(Peer Bullying Scale),17-19) 학교 

생활 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Scale),20) 시험 불안 척도 

(Test Anxiety Inventory, TAI),21) Visual Analogue Scale(VAS)22) 

등의 7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 대한 내용은 12회기 프

로그램의 결과 보고서11) 및 논문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 청소년 정신 건강 선별검사 수정판(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Revised, AMPQ-R)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AMPQ-

R은 Jung 등12)에 의해 최초 개발된 AMPQ 검사의 수정판이

다. 이후 AMPQ-R은 개정을 거쳐 현재 AMPQ-II7)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는 AMPQ-R이 도

구로 채택되었다.

2) 공감적 이해도 검사(Emotional Empathy Test)

정신화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설문 형태의 도구가 개발 및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에 정신화의 유사 개

념으로 자주 언급되는 공감(empathy) 척도를 대체 도구로 사용

하였다. 본 공감적 이해도 검사 도구는 Mehrabian과 Epstein13)

에 의해 1972년 개발된 검사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Kim14,15)이 표

준화하였다. 원저자인 Mehrabian24)은 2000년 최초 개발 검사

의 수정판을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 시작 시점에서는 국내 표준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였다.

3) 또래공격성 검사 척도(Peer Aggression Scale)

Crick과 Werner16)의 Peer Nomination Instrument를 Park 

등17,18)이 번안한 것으로, 직접적 공격성(5문항)과 관계적 공격

성(5문항)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4점 Li-
kert식 척도이다.

4)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검사 척도(Peer Bullying Scale)

Crick과 Bigbee19)의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Peer 

Report(SEQ-P)를 Park 등17,18)이 번안한 것으로, 직접적 또래

에 의한 괴롭힘(4문항)과 관계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5문항)에 

관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식 척도이다.

5) 학교 생활 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Scale)

Lee와 Kim20)이 학교 생활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

한 척도로 38문항의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3=항상 그

렇다)로, 학교 공부,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생활 적응

도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시험 불안 척도(Test Anxiety Inventory, TAI)

학생들의 시험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her(1980)

가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Ko21)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확실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7) Visual Analogue Scale(VAS)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VAS를 시행

하였다. VAS는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시행이 용

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되어 있는 척도 형태이다.22) “6주 전

과 비교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얼마나 늘었나요?”, 

“6주 전과 비교해서, 남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얼마나 늘었나

요?” 두 문장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변화의 정도를 

0-10점 사이의 연속선 중간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4.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평가

B중학교 1학년의 네 학급 중 각각 두 학급을 실험군과 대조

군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별하게 모둠이 없이 진행하는 회기를 제외하고는 매 

회기마다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의 모둠이 개별 장소에

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대상 인원은 133명이었고 2010

년 9월 2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주 1회씩 6주에 걸쳐 시

행되었다. 방과 후 시행되었던 MIPAdo-CM과 달리, 단축형 프

로그램은 정규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

되었다. 사전 검사로는 AMPQ-R, 공감적 이해도 검사 척도, 또

래공격성 검사 척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검사 척도, 학교 생활 

적응 척도, 시험 불안 척도를 시행하였으며, 사후 검사로는 사

전 검사로 시행했던 검사 외에 VAS를 함께 시행하였다. 대조군

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시행 전 후 설문 

평가에만 참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SPSS Incorpo-
rated,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고,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

기 위해, 프로그램 전 각 측정치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독

립 변인 t-test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각 

집단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점수를 paired t-test로 분

석하였고, 사후 검사 점수와 사전 검사 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독립 변인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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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작성한 설문지를 불성실하게 답변한 

학생 및 결석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결과 분석은 117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1. 집단 간 사전 비교

6회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B중학교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의 사전 특성 비교 결과, 실험군에서 AMPQ-R에서 1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χ2=3.911, df=1, p=.048),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 생

활 적응 척도 점수상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2.882, df= 

110, p=.005)(Table 2). 즉,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실험군에서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더 컸고, 학교 생활 적응에서의 문제

도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집단 내 변화

실험군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AMPQ-R, 공감적 이

해도 척도, 또래 괴롭힘 척도, 학교 적응 척도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공격성 척도 점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

으며(공격성 척도 총점 t=2.103, df=57, p=.040), 시험불안의 유

의한 감소가 보고되었다(t=2.266, df=57, p=.027)(Table 3).

대조군에서는 6주 후 시점에서 AMPQ-R, 공감적 이해도 척

도, 시험 불안 척도의 변화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공격성 척도 

점수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공격성 척도 총점 t=3.262, 

df=56, p=.002), 괴롭힘 척도 점수(괴롭힘 척도 총점 t=2.614, 

df=57, p=.011), 학교 적응 척도 등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

Table 2. Baseline variables i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N=117)

Subjects Controls χ2 or t p
Sex*

Male N=31 (52.5%) N=32 (55.2%) -0.081 .775

Female N=28 (47.5%) N=26 (44.8%)

AMPQ-R

AMPQ-1SD* N=14 (25%)0 N=6 (11%). -3.911 .048‡

AMPQ-R total score† 046.16 (12.50) 043.25 (8.29)0 -1.438 .153

S1-psychiatric problem 017.84 (6.52)0 016.42 (4.34)0 -1.369 .174

S2-conduct behavior 1 005.67 (1.32)0 005.83 (3.04)0 -0.357 .722

S3-sexual desire 002.64 (.87)00 002.40 (.84)00 -1.521 .131

S4-learning, attention 009.33 (3.21)0 009.52 (3.49)0 -0.294 .769

S5-conduct behavior 2 001.12 (.50)00 001.19 (.75)00 -0.556 .580

S6-family relationship 004.65 (2.39)0 004.41 (2.04)0 0-.588 .558

S7-self-control 005.30 (1.89)0 005.15 (2.09)0 0-.381 .704

Empathic understanding† 110.90 (10.63) 112.82 (8.83)0 -1.023 .309

Aggression† 017.47 (5.33)0 016.89 (5.86)0 0-.547 .586

Bullying† 013.26 (5.29)0 012.50 (5.04)0 0-.790 .431

School adaptability† 070.73 (16.73) 080.64 (19.56) -2.882 .005‡

Test Anxiety Inventory† 041.00 (13.31) 042.14 (12.98) -0.467 .641

* : χ2 anlaysis, Number (%), † : independent t-test, mean (stanadard deviation). AMPQ-R :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
naire-Revised, AMPQ-1SD : Number of participants out of one standard deviation in AMPQ-R total score

Table 3. Comparison between baseline and post-treatment outcome variables the treatment group†

Pre-treatment Post-treatment t p
AMPQ-R total score 46.08 (12.56)‡ 45.66 (12.65)‡ 0.280 .781*
Empathic understanding 111.09 (10.74) 109.57 (10.48) 1.247 .219*
Aggression 017.47 (5.33)0 015.81 (5.81)0 2.103 .040*
Bullying 013.26 (5.29)0 013.09 (5.67)0 0.242 .810*
School adaptability 070.69 (16.88) 066.78 (20.78) 1.829 .073*
Test Anxiety Inventory 041.00 (13.31) 037.69 (11.89) 2.266 .027*

* : p＜.05, † : by paired-t test, ‡ : mean (standard deviation). AMPQ-R :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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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2.033, df=53, p=.047)(Table 4).

2) 집단 간 변화량 비교

위에서 분석한 각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 정도에 있어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척도 점수 변화량(Δ)을 비교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주관적으로 느

끼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의 변화 크기에 대한 VAS 방

식의 평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독립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6주 전과 현재 시점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변화의 크기가 대조군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 : t=-3.171, 

p=.002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 t=-2.600, p=.011)(Table 5, 

Fig. 1). 즉, 프로그램을 시행한 군에서 주관적인 변화의 크기를 

크게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척도에 대한 사전-

사후 변화량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고      찰

6주간의 MIPAdo-CM-S 시행 전후로 평가 척도를 시행한 

결과 표면적인 결과로는, 이 프로그램 시행 직후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에서 집단 내의 정신병리 의심 정도(AMPQ-R로 측정)

Table 4. Comparison between baseline and post-treatment outcome variables in the control group†

Pre-treatment Post-treatment t p
AMPQ-R total score 043.25 (8.29)‡0 042.29 (9.64)‡0 1.049 .299*
Empathic understanding 113.02 (8.70)0 112.52 (10.00) 0.471 .640*
Aggression 016.89 (5.86)0 015.28 (5.49)0 3.262 .002*
Bullying 012.50 (5.05)0 011.62 (5.07)0 2.614 .011*
School adaptability 080.37 (19.86) 076.28 (26.59) 2.033 .047*
Test Anxiety Inventory 042.14 (12.98) 039.56 (15.50) 1.645 .105*

* : p＜.05, † : by paired-t-test, ‡ : mean(standard deviation). AMPQ-R :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Revised 

Table 5. Comparison of endpoint change in outcome variables from baselin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ubjects Controls t p
AMPQ-total score 0-.42 (10.79)‡ 0-.96 (6.81)‡0 -.317 .754*
Empathic understanding -1.52 (8.28)0 0-.50 (7.80)0 -.635 .527*
Aggression -1.65 (5.99)0 -1.61 (3.74)0 -.044 .965*
Bullying 0-.17 (5.44)0 0-.88 (2.56)0 -.896 .373*
School adaptability -3.91 (15.70) -4.09 (14.79) -.063 .950*
Test Anxiety Inventory -3.31 (11.12) -2.58 (12.03) -.343 .733*
VAS

Self understanding/respect -2.79 (1.93)0 -1.71 (1.66)0 -3.171 .002*
Others understanding/respect -2.84 (1.86)0 -1.96 (1.73)0 -2.600 .011*

* : p＜.05, † : independent t-test, ‡ : mean (standard deviation). AMPQ-R : Adolescent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
naire-Revised. VAS : Visual Analogue Scale

Fig. 1. Change of scores in self-rating Visual Analogue Scale on 
understanding and respect on self (A) and oth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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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감적 이해도 등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공격성

의 감소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군에서는 시험불안의 

감소가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괴롭힘이 감소하고, 학교 적응 

문제의 감소가 나타났다. VAS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

에 대한 이해와 존중,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정도의 변화의 

크기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척도들에

서 군 간 변화의 크기는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 논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본 연구 결과 VAS로 측정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

중 정도의 변화가 실험군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설문형 척도들의 경우 일견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하다.

1) 척도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

AMPQ-R12)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

을 척도화해서 측정하는 도구이며, 이 도구의 다양한 문제 영

역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 6주간의 짧

은 프로그램이 집단의 이러한 정신병리를 가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AMPQ-R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6주 후 이 집단의 정신건강 

혹은 스트레스 정도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본 지표로서 보아

야 한다. 즉 집단의 기본적인 정신건강 정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한 집단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

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더 크게 변화했다고 응답한 것은 프로

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공감적 이해도 검사의 경우, 이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정신

화 기능을 간접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 시행 후 이 

척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견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준다. 그러나 최근의 공감 연구들 역

시 단기간의 프로그램 시행 후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단기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공감

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23) 또한, 본 도구의 적절성 면에서도 고찰이 필요

하다. 이 도구의 개발자인 Mehrabian24)은 1972년 최초 개발

된 검사15)를 2000년에 수정하여 출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 2000년 수정판이 표준화되지 않은 관계로 

1972년에 개발된 도구를 Kim13,14)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1972년판의 도구는 공감 측정이라기보다는 성격 검사의 특

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단기간의 공감도 변화의 측정 도구로서

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25) 그러나 보다 나은 도구가 검증되

지 않았던 연구 시작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겠다.

VAS는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시행이 용이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되어 있는 척도 형태이다.22) 이에 본 프

로그램이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그러나 VAS를 통한 평가 과정이 사전-사후 평가

가 아니라 사후 시점에 사전 상태를 후향적으로 평가하여 응답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2)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변수들을 고려한 해석

프로그램 시행 환경의 외적 변인 및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 차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약점이기도 하다.

먼저 학기 종료라는 중요한 외적 변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

트레스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26) 공격성 척도가 양 군에서 동일하게 감소한 

것은 우선 학기 종료에 따른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감소가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특성이 다른 두 

군에서, 공격성의 감소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은 무작위

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교사 보고에 따르면 대조군으로 참

여한 반이 전반적으로 실험군으로 참여한 반보다 교사에게 순

응적이고 문제를 적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AMPQ-R 검사에서 1 standard deviation 이상 점수에 해당하

는 비율이 실험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학교 적응 척도가 유

의하게 낮은 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의 경우, 학기 

종료를 앞둔 프로그램 후 평가에서 공격성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괴롭힘은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 적응도는 변

화하지 않은 반면 시험 불안은 감소하였다. 이는 실험군에서 또

래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

능성은,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문항이 현재 상태를 묻는 문

항이라기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또한, 실험

군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해방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험 종료에 따른 불안 해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시험을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

으로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

향이 클수록 평상시 학업 집중도나 시험에 대비하는 태도 등

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따라서 실험군에서 이러한 경

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초기 학교 적응

도가 높았던 대조군의 경우, 학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공격



단축형 정신화 프로그램의 학생정신건강 증진

- 124 -

성과 또래 괴롭힘이 모두 감소하였고, 학교 적응도가 더 상승

하였고, 시험 종료가 시험 불안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

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두 군의 특성이 확연히 달랐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처럼 실험군과 대

조군을 단순히 반 단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초기 평가에서 

적절한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을 세워 이를 벗어난 학생의 경우 

결과 분석시에 배제하거나, 또는 초기 평가 후에 균등한 특성

을 지닌 두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향후 연구가 지속될 경우 이러

한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위약 효과의 가능성

본 연구에서, 대조군은 사전-사후 척도 평가 시행 외에는 별

도의 프로그램 진행 없이 정규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약 효과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에게 다른 형태의 활동을 진행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비하였

다. 따라서 도출된 결과가 순수하게 본 프로그램의 효과로만 보

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되고 지속적인 효과 검증

을 위해 평가 척도를 함께 시행할 경우, 척도의 선정과 시행방

식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의 정신병

리 정도 측정을 위해서는 AMPQ-R의 개정판이자 현재 사용

되고 있는 AMPQ-II7)가 적절할 것이며, 공감적 이해도 검사의 

수정판 도구가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2010년 발표되었으므로25) 

향후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VAS 시행 방식도 후향적 방식이 아닌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에 있어서도 집단의 동질성을 사전 

검증한 후 연구를 시행하거나, 동질한 집단이 어렵다면 사전

에 결과 분석에서 배제해야 하는 배제기준을 명확히 한 후 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학생들의 정서 및 행

동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외적 변인은 가능하면 통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경우 평가 시점을 

프로그램 종료 직후인 학기 말이 아닌 다음 학기 중반 정도로 

했다면 외적 변인 통제와 장기적 효과 평가라는 이점을 함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본 프로그램의 한계와 시사점들

본 연구자들은 초기 12주간 진행을 목표로 주당 1회 진행되

는 12회기 프로그램(MIPAdo-CM)을 개발하였으나 실제 학교

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

로, 한시적으로 방과 후에 운영하기 위해 주 2회 6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준

비 되어 있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 집중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

려웠고, 이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이 학

교 현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주 1회만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 이 논문에서 기술

된 MIPAdo-CM-S인데, 이미 기술하였듯이 횟수와 상관 없이 

6주간의 한시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는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오히려 주 1회 시행

한 MIPAdo-CM-S의 경우가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된 점과 독

립된 공산에서의 모둠 활동과 같이 보다 집중된 환경에서 시행

된 점 등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서는 정규과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들의 사후 평가 의견을 반영

한 것이다. 진행자들은 이미 12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

이 있는 상태에서 6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관

적이기는 하였지만 12회기 프로그램 진행과의 비교가 가능하

였다. 진행자들은 전반적으로 6회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6회기 프로그램이 소그룹으로 진행

된 점,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되어 귀가하는 다른 반 학생들의 

소리 등에 영향을 덜 받았던 점, 진행자의 숙련도 등이 프로그

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였다. 12회기 프로그램이 주 2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이 6회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한 점은, 프로그램의 횟수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 환경이

나 시스템이 잘 정비되는 것, 진행자의 숙련도 등이 중요하다

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전까지 개발된 상당수 프로그

램들이 정규 수업 시간으로 편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좋은 프

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3. 단기 프로그램의 한계와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조성의 중요성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사회 전

체가 공감 능력과 정서적 민감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단 내 

폭력과 정서적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학교와 같은 교육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 전반의 공감적 태도 형성’을 학업 성

취만큼 중요한 과제로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고 실제적인 시

간과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에 인성 함양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지만, 실제로 이러

한 인성 함양은 도덕이나 윤리 교과, 학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수업 등을 제외하고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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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미에서는, 이러한 공

감 능력의 향상 자체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정규 교과 내에 편성하여 길게는 1-2년 이상의 과정으

로 진행하기도 한다. 구미에서 시행되는 CAPSLE,27-29) Roots of 

Empathy,30) Slee 등31)의 프로그램의 성과들이 긍정적으로 보

고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된 공감 능력 증

진 교육 프로그램의 선례가 없는 상태여서 이에 관한 대규모 

연구도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행사성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과정 및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써 이

루어져야 하며, 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최소한 정규 수

업시간 중 하나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인에 대한 공

감 능력은 출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능력으로서, 단

기간의 학습이나 특별 활동 등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다. 또한, 최근의 공감 연구에서도 단기 프로그램이 공

감 능력을 일시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유지되

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다.23) 따라서, 공감 능력, 나아

가 정신화 능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은, 일정 기간의 투

자로 공감 능력을 학습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을 통해 학교 환경 내에 공감적 태도가 일상화되기 위한 장기

간에 걸친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CAPSLE이나 KidsMat-
ter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이 보조인력으로 참여토

록 함으로써 학교보건 사업이 학교 내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부

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학기 중 급조된 시간대에 편성

되어 적절한 홍보와 의미 전달이 어려웠다는 점, 둘째, MIPA-
do-CM의 수행 직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축형

을 제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장단점 분석과 그에 따

른 수정 없이 진행되었고, 객관적 지표가 아닌 현장 진행자들

의 의견과 경험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 셋째, 대상 학생의 수가 

적고 단일 학교에서 진행한 관계로 중학생 전반을 대표하기에 

미흡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이 정신병리면에서 동질한 집단이

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 넷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들

의 적절성 면에서 검토가 부족하였고 객관적인 관련 지표들의 

변화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다. 향후 연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관찰되는 가시적인 학교폭력 문제 발생

의 빈도 변화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전문가 의뢰 빈도 등의 

통계적 자료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신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학교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와 발전을 위한 유의한 기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결      론

정신화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 느낌, 행

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공동체 모델 프로그램(Mentalization Impro-
vement Program for Adolescent, Community Model, MIPA-
do-CM)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 시행 전 후 

비교에서 VAS상 실험군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도의 주관적 변화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실제 학

교 현장에서 이러한 정신내적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의 중요성

이 인식되어 정규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로 도입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구의 선택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정신화 ·학생정신건강 ·청소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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